
*예배시 마스크 착용관련 안내: 주정부의 종교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

하고 면역이 형성된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여부는 성도 각자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성탄주일: 오늘 주일예배는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후 여전도회가 마련한 성탄감사 오찬

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성탄예배: 성탄절 당일에 동영상으로 성탄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mkpcva1.org)를 통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연말당회: 성탄감사오찬 후에 사랑방에서 연말당회로 모입니다.  

 

4. 여전도회 총회 결과: 고경화 집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매일성경 신청: 말씀묵상을 돕는 “매일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로비 책상위에 부착

된 신청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당 7.50불) 

 

6. 요람 내용 정정: 2022년 교회 요람 발간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내용에 변경이 있으신 분

들은 게시판에 붙은 요람 카피본 위에 정정할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7.  성탄절 구제 기부: 복지위원회 주관으로 12월 19일과 26일 두 주일동안 성탄절 구제물품을 기부

받습니다. 기부 받은 생활 필수품, 각종 식료품 및 잘 세탁된 겨울 옷을 굿스푼선교회 김재억 선교사

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임찬수 장로님 
 

8. 헌화 작정: 2022년 헌화 작정표가 본당 로비 책상과 친교실 입구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

고로 한 개당 $50불입니다.  

 

9. 재정부 안내: 금년 지불 청구서를 이번 주일로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기도제목> 

*환우들의 회복: 박재규, Rachel Varcoe, 정옥례, 황교희, 이순자. 

 

 

 

 

<Sunday School 주일학교>  믿음으로 콩콩콩 51과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  

45권 51호  December 19, 2021 

▲표에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EM/Youth  

Service 

Matthew 2:11  

"The true Joy"  

김인광 목사 

● 새벽 기도회 

 

● 수요 예배 

요엘3:9-골2:5 

 

열왕기상 강해(11)   

“제자리를 찾은 언약궤” 

왕상8:1-11절  

고현권 목사 

  

고현권 목사 

         
        담임목사 고현권 
 

                 
         

구본석 
권영제   
김길수   
이원종 

 

오전 9시                                                      0 

오전 10시30분                             인도: 고현권 목사 

환영                                                         인도자 

Welcome  Officiant 
 

▲영광송      찬27장 &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다같이 

Doxology                            Altogether                                 

▲묵 도               (미가 5:1-4)                 인도자 

Invocation       Micha 5:1-4         Officiant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 송             126장 (새126장)             다같이 

Hymn  Altogether 
기 도                                            김길수 장로 
Prayer                                           Elder Kilsoo Kim 
봉 헌             특송: 이광규 집사          다같이 
Offering                       Altogether  

봉헌기도                                                 고현권 목사 

Prayer of Offering                                      Rev. Hyun  Ko     
 

성경봉독                   눅2:12-14                               인도자 

Scripture Reading   Luke 2:12-14              Officiant                                                                                                                                     

설 교                         “하나님께 영광”                     고현권 목사 

Sermon                 Glory to God!              Rev. Hyun Ko 

광 고                                                                          인도자  

Announcement  Officiant                                                       

▲찬 송         115장 (새115장)          다같이 

Hymn             Altogether  
▲축  도                                                  고현권 목사  

Benediction                                                        Rev. Hyun Ko 



빈방 있습니까? 

 

고현권 목사 

 

성탄절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연극을 꼽으라면 단연코 “빈방 있습니까?”일 것입니다. 이것

은 미국의 어느 교회 성탄축하 행사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랠프라는 이름의 약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가 성극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이 랠프의 형편을 고려하여 오직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을 골랐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역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대

사는 여관방을 구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이 없어요!”하고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연습한 후에 랠프는 이 대사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

로 연극과 실제 상황을 혼동한 랠프가 대본에도 없는 말을 뱉아버린 것입니다. 방을 구하지 못해서 돌

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 방 쓰세요!”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말에 성극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

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성극을 지켜보던 어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7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싼 채 구유에 뉘였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舍館)이라는 한자어는 요

즘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성경도 “inn”으로 번역합니다. 그

런데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여관(inn)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사랑방(guest room)을 뜻합니다. 당

시 유대인들의 가옥은 대개 이층 구조였다고 합니다. 위층은 안방과 사랑방으로 사용되고, 아래층은 

마구간과 마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컨대 안방은 집주인 가족이, 사랑방에는 이미 와있던 

손님들이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은 마구간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여하간에 이런 사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싼 채 구유에 뉘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

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때문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

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다시 한 번 구유에 뉘

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12/19 

12/25 

12/31 

성탄주일. 성탄 친교 오찬 

성탄예배(동영상) 

송구영신예배 

날 자 요 일 본 문 날 자 요 일 본 문 

12.20 월 요엘 3:9-21 12.23 목 골로새서 1:1-14 

12.21 화 빌레몬서 1:1-16 금 골로새서 1:15-23 12.24 

12.22 수 빌레몬서 1:17-25 12.25 토 골로새서 1:24-2:5 

새가족반 

목요 여성 성경공부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주일)TBA 

(목)TBA 

개인별 지정 시간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EM/Youth 예배 

어린이 예배 

(영상)수요 예배             

(음성)새벽 기도(월-금) 

(영상)(토)

오전   9:00 

오전 10:30 

오전 10:30 

오전 10:30 

오후   8:00 

오전   5:30 

오전   6:00

 헌금 통계 

 매일 성경읽기 표 

 성경공부 안내  예배 안내 

십일조, 감사, 주

일, 선교 헌금  

 지정헌금 

 

$580.00 

 

합계  

 

 
금주 내주 

 김길수 장로 심동철 장로 

헌화 성탄장식 성탄 장식 


